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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etary behaviors and snack intake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520, with 267 Korean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253 Chinese college students

in Shandong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frequent place of residence was their own house for Korean students

and the dormitory for Chinese students. As for healthy life behavior,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s compared to Korean students

showed a higher tendency of exercising, and lower levels of drinking, smoking, and caffeine intake. The frequency of snack 

intake was about 1 to 3 times a week for both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the frequency of night eating was

higher among Korean students than among Chinese students. The overall dietary evaluation score was higher for Chinese students

than for Korean students. This study compared the overall eating habits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tried to 

provide useful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form desirable eating habits for the health of 

college students in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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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로 이 시기에 잘못

된 식습관을 갖게 될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불량해지

기 쉬우며 변화되기 어려워 이로 인한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Kim & Kim, 2005).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과 달리 부모와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대학 진학과 동시에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식습관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다(Zhao, 2011).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은 일상의 매 끼니부터 이루어져야 하나 기숙사 및 자취 생활

의 보편화, 식사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수업시간표, 대학 생활

의 자유시간 증가,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교제 등의 다양한 

영향으로 잦은 결식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 외식 증가, 

과식, 음주 및 흡연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이 형성되고 

있다(Choi, 2013).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해 섭취한 식사량이 

적거나 결식을 했을 경우 간식과 야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

아지며(Hong, Yeon, & Bae, 2013; Kim & Kim, 2011), 특히 

대학생들이 간식 및 야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패스트푸드는 

고지방, 고열량, 고나트륨 식품인 경우가 많아 비만,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Jang & Oh, 2013).

식습관은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역사 속에서 누적된 그 민족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한, 일상적인 환경의 영향과 요구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한 세대 사람들에게 습득되고 정착화 되어 다

음 세대에 전승된다(Cho, 2002). 한국과 중국은 근접국가로 

예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져

왔기 때문에 식생활이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주식

을 쌀에 잡곡을 섞어서 먹는 혼식을 하는 반면, 중국은 넓은 

국토 면적으로 인한 기후의 차이로 중국 남방은 쌀밥을 주식

으로 섭취를 하고, 중국 북방은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섭취

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이 다른 점이다(Kim, 2013; Lee & Cho, 

2012; Lu, 2012). 최근 한국과 중국 모두 경제 성장과 생활의 

편이성 추구로 가공식품 섭취와 함께 서구화된 식생활로 전환

되고 있으며(Oh & Yoon, 2017), 이러한 식생활 변화는 양국 

대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대학생은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보내는 반면

(Choi & Hong, 2015), 중국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통학이 불가

능하여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교에서 모든 시간표를 

관할하기 때문에 정해진 수업을 모두 수강을 해야 하는 등

(Kim, 2021)의 다소 통제된 생활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의 식생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대학생 식생활을 비교한 선행 연구

를 보면 대부분이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

로 영양지식, 식행동, 음료 기호도, 문화적응에 따른 식생활, 

나트륨 섭취 식행동, 대학 급식 이용 등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Bai, Lee, Song, & Lee, 2022; Cui, Yoo, Choi, & Yoon, 2020; 

Gao & Kim, 2018; Gue, Kim, & Kim, 2015; Li, Lee, & Rho, 

2021; Wang, Kang, & Lee, 2019), 한국 대학생과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 

및 간식 섭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 대학생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중국의 식생활 

식습관은 기후, 토양 등 주거 환경, 지리적 요인, 직업, 경제 

수준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 외에도 체격, 체형 인식, 건강지식 

등의 다양한 신체 발달, 정서 및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

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

은 매우 중요하다(Wang, 2013). 한 민족의 식생활 및 생활습관

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식품의 

섭취 습관과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적응해 오면서 

형성된 것이다(Lu, 2012). 한국과 중국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은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지역적으로 기후의 차이가 

있어 각 지방마다 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어 그 지역의 특성

을 살린 음식이 고루 발달되었다. 경기도 지방의 음식은 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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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영향을 받아 색상이 화려하고, 북부지방의 음식은 수

수하며 맛이 담백한 특징이 있으며, 남도 지방의 음식은 맵고 

짠 편이다(Kim, 2005). 또한, 삼국시대 후기부터 주⋅부식의 

일상식 구조가 확립되어 곡물로 밥을 짓고 장, 젓, 포 등의 

가공이 발달하였으며 전통 식품은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와 김치류, 젓갈류 등 발효식품이 발달하였다(Koh, 2003).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 지역마다 기후, 생산물 

등이 다르고 여러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므로 각 지역

마다 기호와 음식의 맛 등이 다양하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산동(山洞)요리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

으며, 고온에서 단시간 하는 조리하는 볶음요리가 많고, 주된 

맛은 짠맛이 특징이다. 사천(四川)요리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사천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요리로서 삼초(고추, 후추, 산

초)를 많이 사용하여 맛이 진하고 매운맛을 특징으로 하는 

요리가 발달 되었다. 강소(江蘇)요리는 중국 중앙의 양자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주로 해산물을 사용하고 재료의 본래의 

맛에 중점을 둔 찜 요리나 삶는 요리가 발달하였다. 광동(廣

東)요리는 남쪽 해안지대로서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서

양식 향신료를 사용한 요리가 발달 되었고 담백하고 신맛이 

특징이다(Lee, 2009). 

2.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식생활 

대학생들은 생애주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자유로워진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식사, 결식, 과다한 음주 등으로 식생활이 바람직하

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Park, 2004).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믿고 

건전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Lee & 

Lee, 2022).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자신의 외모를 위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특정한 영양소의 결핍 및 급성 빈혈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Park, Kim, Choi, & Song, 

2021). 식생활의 기본은 영양소의 섭취를 세끼의 식사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지만 아침 결식과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한 충족

되지 못한 영양소는 간식 섭취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Ahn & 

Kim, 2020). 

간식 섭취는 불균형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과 주변 사

람과의 긴장 완화, 기분전환 등 역할도 한다(Bae, Choi, Kim, & 

Choi, 2022). 특히 간식을 선택할 때 영양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보다는 맛이나 편리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당과 지방 함량

이 많이 함유된 간식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oo, Lee, Park, & Song, 2017). 대학생은 자유롭게 식품을 

구입하고, 주로 섭취하기 편리한 가공식품 및 편의 식품을 

선택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식품 섭취는 향후 성인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생활습관형 질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식행동 형성 및 간식 섭취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Kim, 2017; Yeon, 201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식행동 및 간식 섭취 

실태를 비교하였다. 한국 서울 소재 한국 대학생 267명, 지리

적 특성상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성 소재 중국 대학생 

253명, 총 5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연구 목적과 내용 및 응답요

령을 설명한 다음, 대상자가 직접 작성을 하였고, 중국 대학생

인 경우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설문지를 회수하여 일부 부정확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52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Lee & Sun, 2013; Wang, 2013; 

Yan, 2016) 등을 참고하여 본 조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

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4개의 영역으로 일반적 사항, 건강 

생활습관, 식행동, 간식 섭취실태, 식생활 평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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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은 성별, 한 달 용돈, 거주 형태, 본인 포함 형제⋅

자매 수 등의 4문항, 건강 생활습관은 수면 시간, 취침시간, 

운동,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등의 6문항, 식행동은 아침 섭취 

빈도, 아침 결식 여부, 식사시간의 규칙성, 식사시간, 외식 섭

취 빈도, 선호하는 맛 등의 6문항, 간식 및 야식 섭취실태는 

간식 섭취 빈도, 섭취이유, 1회 간식 비용, 즐겨 먹는 간식, 

간식 섭취 장소, 야식 섭취 빈도, 야식 섭취이유, 야식 섭취시

간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생활 평가 항목 10문항으로 우유⋅두유 및 유제품 섭취, 

콩⋅두부 등 단백질 섭취, 김치 제외 채소섭취, 과일 섭취, 식사

의 규칙성, 편식 정도의 항목에서는 ‘아닌 편’ 1점, ‘보통’ 3점, 

‘항상’ 5점을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이 좋음을 

의미하였다.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 항목인 튀김이나 볶음류 

섭취,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 아이스크림⋅케이크⋅과자⋅

음료수 섭취, 절인 음식 섭취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는 IBM SPSS Statistics 25(IBM 

Corporation,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

상자의 국적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 건강 생활습관, 식행동, 

간식 및 야식섭취 실태 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식생활 평가는 점수화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자료의 항목별 값에 대한 차이 비교는 

유의수준 p<0.05에서 분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사항

<Table 1>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일반적 사항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남학생이 58.80%, 여학생이 41.20%

이었고 반면에 중국은 남학생이 46.64%, 여학생이 53.36%였

다(p<.01). 한 달에 용돈을 20만원 이상 받는 한국 대학생은 

77.44%인 반면, 중국 대학생은 77.07%가 20만원 미만으로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한국 대학생(63.30%)은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난 반면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국 대학생은 86.17%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1).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한 연구(Wang, 2013)에서도 

거주 형태가 한국 대학생은 자택, 중국 대학생은 기숙사 거주

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거주 형태가 식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Choe & Cho, 2012; Ryu, Lee, Kwon, & Yoon,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거주 형태에 차이를 보인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

학생의 식행동 및 식습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본인 포함한 형제⋅자매 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2명이 각각 62.92%, 49.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는 한국 대학생이 3명 이상이 26.96%, 중국 대학생은 외동이 

41.50%로 높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가 나타났

다(p<.001). 중국 정부는 출산 정책을 조정했으며, 1979년 이후 

실시해온 한 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후, 2013년에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2016년에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

함으로써 36년간 유지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였고, 최근에

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

는다고 보고되었다(Kim & Hwang, 2019).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보면, 본 연구에서 중국 대학생의 형제⋅자매 수가 2명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보여진다.

2.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건강 생활습관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건강 생활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한국 대학생의 수면시간은 6~7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63.67%), 중국 대학생은 7~8시간 미만(79.0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에 비해 수면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Wang(2013)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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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267)

Chinese

(n=253)
χ2

Gender

Male 157(58.80)a 118(46.64) 7.71**b

Female 110(41.20) 135(53.36)

Monthly allowance

< 100,000  40(14.66) 101(39.92) 191.02***

100,000 < 200,000  21( 7.89) 94(37.15)

200,000 < 300,000  36(13.53) 35(13.83)

300,000 < 400,000  62(23.31) 13( 5.14)

400,000 < 500,000  44(16.54) 14( 3.95)

≥ 500,000  64(24.06) 0( 0.00)

Residence pattern

Own house(with parents) 169(63.30) 14( 5.53) 370.93***

Rented room  82(30.71) 13( 5.14)

Dormitory  12( 4.49) 218(86.17)

Lodging house 0( 0.00) 5( 1.98)

Others 4( 1.50) 3( 1.19)

Number of siblings

Only-child 27(10.11) 105(41.50) 78.58***

2 person 168(62.92) 126(49.80)

3 person 54(20.22) 17( 6.71)

≥ 4 person 18( 6.74) 5( 1.98)

a n(%)
b **p<0.01,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Korean

(n=267)

Chinese

(n=253)
χ2

Sleeping duration(hours)

<5 21( 7.87)a 9( 3.56) 49.53***b

<6  73(27.34) 19( 7.51)

<7  97(36.33)  97(38.34)

<8  63(23.60) 103(40.71)

≥8  13( 4.87)  25( 9.88)

Bed time

10~11 pm  18( 6.74)  50(19.76) 165.57***

11~12 pm  33(12.36) 136(53.75)

12~1 am  89(33.33)  46(18.18)

After 1 am 127(47.57)  21( 8.31)

Table 2. Comparison health life behavior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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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수면 시간이 다소 적은 

경향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건강 생활습관과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Kim & Kim, 2013)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6.91시간 정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Han(2019)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러한 수면의 양이 부족은 뇌 기능과 건강

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대학생의 수면시간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 Park, 2021)에서 

수면시간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에 비해 다소 적게 수면을 취하

는 한국 대학생의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인다. 

새벽 1시 이후 취침하는 한국 대학생은 새벽 1시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이 47.57%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중국 대학생

은 밤 11시~12시에 취침하는 비율이 53.75%로 가장 많이 나타

나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대학생의 취침 시간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p<.001). Gao와 Kim(2018)의 재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으로 유학 오기 전 취침 시간은 밤 10~12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수면 양상

과 일주기성 유형에 대한 연구(Kim, Song, & Yeon, 2009)에서 

한국 대학생의 취침 시간이 새벽 1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한국 대학생의 늦은 취침 

시간은 야식을 섭취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 

운동 횟수는 주 1~2회 운동하는 한국 대학생이 27.34%로 

가장 많았고, 중국 대학생은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횟수가 

35.18%로 가장 많이 나타나(p<.001),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Korean

(n=267)

Chinese

(n=253)
χ2

Exercise

Never  68(25.47)  34(13.44) 61.29***

1~2 times/month  51(19.10)  30(11.86)

1~2 times/week  73(27.34)  50(19.76)

3~4 times/week  54(20.22)  50(19.76)

≥5 times/week  21( 7.87)  89(35.18)

Caffeine 

Never  54(20.22) 130(51.38) 103.94***

1 times/week  36(13.48) 47(18.58)

2~3 times/week  53(19.85) 54(21.34)

4~5 times/week  59(22.10) 12( 4.74)

Every day  65(24.34) 10( 3.95)

Alcohol drinking

Never  87(32.58) 198(78.26) 112.96***

1 times/week  94(35.21) 39(15.42)

2~3 times/week  63(23.60) 11( 4.35)

4~5 times/week  12( 4.49) 2( 0.79)

Every day  11( 4.12) 3( 1.19)

Smoking 

No 184(68.91) 234(92.49) 45.79***

Yes 83(31.09) 19( 7.51)

a n(%)
b ***p<0.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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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운동 횟수가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Wang(2013)

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운동을 하지 않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의 

운동 참여가 심리적 안정감, 대학 생활 만족 및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Lee & Song, 2013) 연구에서는 대학생은 규칙적

인 운동에 의해 베타엔돌핀이 분비되어 성취감, 자아존중감 

등을 체험하면서 편안함, 희열감 행복감을 느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규칙

적인 운동을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한국 대학생인 경우 주 4~5회,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46.44%이었고, 반면 중국 대학생은 전

혀 먹지 않는 비율이 51.38%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카페인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1). 카페인은 인체 내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자극

해 적당량을 섭취하면 각성효과를 통한 집중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과다 섭취할 

때에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신경과민, 불면증, 흥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 되었다(Cheong, Choi, Kim, Kim, & 

Choi, 2021; Kwon et al., 2020; Lee, Huh, & Choi, 2013; Yoo & 

Sim, 2014).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 대학생의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음주를 하지 않는 중국 대학생은 78.26%이었고, 반면에 주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한국 대학생의 비율은 67.42%로 나타나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에 비하여 음주를 하는 빈도가 높

은 경향을 보였다(p<.001). Yan(2016)의 연구에서도 음주를 하

지 않는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대학생이 높게 나타

났고, Hong과 Oh(2016)의 연구에서도 조선족 대학생보다 중

국 대학생이 음주를 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반면 Wang(2013)의 연구에서는 음주를 하는 대

학생이 중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모두 높게 나타났고, Lee와 

Sun(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거

의 음주를 하지 않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음주 섭

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흡연을 하지 않는 한국 대학생은 68.91%이었고, 중국 대학

생은 92.49%로 나타나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에 비해 흡

연을 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001). Yan(2016)

의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Wang 

(2013)의 연구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한국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Kim, Kang, & Park, 2013)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90.5%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재한 

중국 유학생의 식생활에 관한 연구(Qin, Kim, & Yun, 2021)에

서도 중국 유학생은 80.1%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 유

학생의 나트륨 섭취 관련 식행동에 대한 연구(Li et al., 2021)에

서도 중국 유학생은 77.0%가 흡연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흡연율이 높지 않은 경향으로 보여진다.

3.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식행동

<Table 3>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아침 식사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한국 대학생의 응답이 52.81%로 가장 높았고, 반면 중국 대학

생은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40.7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나 한국 대학생은 중국 대학생보다 아침 결식율이 높게 나타

났다(p<.001). Yan(2016)의 연구와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비만 

관련 태도 연구(Lee & Sun, 2013)에서도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아침 결식율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유

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에 비해 아침을 안 먹는 경향을 보였다. 아침 식사

는 전날 저녁 식사 후 비교적 긴 공복 시간 후 섭취하는 식사이

므로,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아침 식사를 

하는 식습관이 체중 증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병율을 낮춘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Odegaard et al., 2013). 따라서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한국 대학생의 아침 결식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아침 결식의 원인을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경우가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각각 47.29%, 

4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습관

적으로 결식하는 경향이 32.5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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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267)

Chinese

(n=253)
χ2

Breakfast eating

Never 141(52.81)  17( 6.72) 160.69***b

1~2 times/week  41(15.36)  25( 9.88)

3~4 times/week  32(11.99)  51(20.16)

5~6 times/week  13( 4.87)  57(22.53)

Every day  40(14.98) 103(40.71)

Skipping reasons

No appetite  22(10.84)  35(23.49) 28.37***

Not enough time  96(47.29)  71(47.65)

Habitual  66(32.51)  18(12.08)

Diet 3( 1.48) 2( 1.34)

Nothing to eat  10( 4.93)  12( 8.05)

Others 6( 2.96)  11( 7.38)

Regular meals

Regular  82(30.71) 118(46.64) 42.88***

Normal  79(29.59)  99(39.13)

Irregular 106(39.70)  36(14.23)

Meal times(Min)

<10  15( 5.62)  26(10.28) 43.01***

10~20 116(43.07) 167(66.01)

20~30 114(42.70)  53(20.95)

≥30  23( 8.61) 7( 2.77)

Eating out frequency

Never  16( 5.99)  18( 7.11) 14.75*

1~3 times/month  35(12.73)  48(18.97)

1~2 times/week  81(30.34)  94(37.15)

3~4 times/week  70(26.22)  41(16.21)

5~6 times/week  26( 9.74)  28(11.07)

Every day  40(14.98)  24( 9.49)

Preference of taste

Sweet taste  50(18.73)  61(26.18) 34.67***

Hot taste  90(33.71)  70(30.04)

Sour taste 4( 1.50)  30(12.88)

Salty taste  73(27.34)  42(18.04)

Others  50(18.73)  30(12.88)

a n(%)
b *p<0.05, ***p<0.001

Table 3. Comparison eat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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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식욕이 없어서 결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23.49%, 

p<.001). Yan(2016)의 연구에서는 아침을 결식하는 이유로 한

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중국인 유학생 모두 시간이 부족해서 

결식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의 식생활 및 생활습관에 대한 연구(Gao & Kim, 2018)에서도 

중국 유학생은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반면,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비만에 따른 식행동에 대한 연구(Wang, 2013)에서 한국 대학

생은 식욕이 없어서, 중국 대학생은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결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결과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대학생이 식욕이 없

거나 시간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식사의 규칙성에서 한국 대학생은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편이 39.70%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중국 대학생은 규칙

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 46.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를 보였다(p<.001). 중국 연변 

지역 조선족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식생활 비교 연구(Hong & 

Oh, 2016)에서는 조선족 대학생보다 중국 대학생이 규칙적으

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Yan(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및 

한국 거주 중국 유학생 모두 대체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Wang(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이 중국 대학생 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식사시간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식사시간이 

10~20분 정도 걸리는 응답이 각각 43.07%와 66.0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식사시간이 20~30분 정도 걸리는 응답에서는 

한국 대학생(42.70%)이 중국 대학생(20.95%)에 비해 높게 나

타나 한국과 중국 대학생이 차이를 보였다(p<0.001). Hong과 

Oh(2016)의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과 조선족 대학생 모두 

식사시간이 10~20분 정도 걸리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외식 행동의 경우 한국 대학생(30.34%)과 중국 대학생

(37.15%) 모두 주 1~2회 정도 외식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국 대학생이 주 3~4회가 26.22%, 중국 대학생은 

월 1~3회가 18.97%로 나타났다(p<0.05). 재한 중국 유학생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Qin et al., 2021)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

국 유학생의 경우에도 주 1~2회 정도 외식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대학생은 밖에서의 활동

증가, 원거리 통학증가, 거주 형태 변화 등으로 자유로운 생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외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Chung, & Rho, 2022). 

선호하는 맛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매운맛을 선호하는 응답이 각각 33.71%, 30.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짠맛(27.34%)이었고, 중국 

대학생은 단맛(26.18%)으로 나타나 선호하는 맛의 차이가 나

타났다(p<.001). Hong과 Oh(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과 중국 대학생 모두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

고, Cho, Kim, Kim, Lee와 Kim(2016)의 연구에서 중국 대학생

의 경우 매운맛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한국 대학생도 매운 

맛을 가장 선호하여(Ha, 2012; Seo & Kim, 2011) 본 연구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운 맛을 즐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간식 및 야식 섭취실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간식 및 야식 섭취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국 대학생(42.70%)과 중국 대학생(43.08%) 

모두 주 1~3회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간식 섭취 빈도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중국 연변 대학생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Hong & Oh, 2016)에

서도 조선족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간식을 주 1~2회 정도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한 중국 유학생의 식생활

에 대한 연구(Qin et al., 2021)에서 중국 유학생도 간식을 주 

1~2회 정도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한국 대학생은 배가 고파서(43.26%) 간식을 섭취하는 응답

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중국 대학생은 간식을 습관적으로

(50.49%)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 대학

생의 차이를 보였다(p<.001). 평택지역 대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비교 연구(Ahn & Kim, 2020)에서 한국 대학생은 

배가 고파서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대학생들이 간식을 배가 고파서 섭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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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아침 결식이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국 대학생은 1회 간식 섭취 비용을 2,000~4,000원 정도 

사용하는 비율이 43.61%로 가장 높았고, 중국 대학생은 1회 

간식 비용을 2,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68.38%로 가

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1). 한국 대학생은 즐겨 

Korean

(n=267)

Chinese

(n=253)
χ2

Snack

eating

Frequency 

Seldom  48(17.98)  49(19.37) 3.98

1~3 times/week 114(42.70) 109(43.08)

4~6 times/week  46(17.23)  55(21.74)

1 times/day  39(14.61)  28(11.07)

≥ 2 time/day  19( 7.12)  12( 4.74)

Reasons

Hungry  93(43.26)  61(29.61)  23.82***b

Stress relief  39(18.14)  22(10.68)

Supplementation of nutrition   5( 2.33)   6( 2.91)

Socializing with friends   4( 1.86)   8( 3.88)

Habitually  64(29.77) 104(50.49)

Others  10( 4.65)   5( 2.43)

Cost(one time)

< 2,000 won  69(25.52) 173(68.38)  99.87***

2,000~4,000 won 116(43.61)  56(22.13)

4,000~6,000 won  54(20.30)  12( 4.74)

6,000~8,000 won  11( 4.14)   6( 2.37)

≤ 8,000 won  17( 6.39)   6( 2.37)

Favorite snack

Breads and snacks 108(41.06)  50(20.33) 130.82***

Snack bar  34(12.93)  16( 6.50)

Fast food  20( 7.60)  26(10.57)

Beverages  81(30.80)  39(15.85)

Dairy products   4( 1.52)  30(12.20)

Fruits   8( 3.04)  76(30.89)

Others   8( 3.04)   9( 3.66)

Place

School canteen  79(29.59)  69(27.94) 249.05***

House 117(43.82)  22( 8.91)

Restaurant  15( 5.62)   9( 3.64)

Street food  25( 9.36)   0( 0.00)

Dormitory   5( 1.87) 146(59.11)

Others  26( 9.74)   1( 0.40)

Table 4. Comparison snack and night eating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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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간식이 빵 및 과자류(41.06%)가 가장 높았고, 중국 대학

생은 과일류(30.89%)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p<.001). 대학생의 식습관에 대한 연구(Choi, 

2013)에서 한국 대학생의 즐겨 먹는 간식은 과자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Choi와 Hong(2015)의 대학생의 외식소비행위

와 식습관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이 즐겨 먹는 간식으

로는 빵 및 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대학생의 건강상태, 식사유형 및 간식 선호에 대한 연구

(Lee, Oh, & Kim, 2010)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유제품과 커피

를 가장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 대학생은 간식 섭취를 집에서 하는 경우가 43.82%로 

가장 높았고, 중국 대학생은 응답자의 59.11%가 기숙사에서 

간식 섭취를 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러

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은 거주 형태가 집, 중국 대학

생은 기숙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국 대학생(37.97%)과 중국 대학생(37.94%) 모두 야식을 

월 1~3회 정도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대학생(22.92%)은 한국 대학생(10.15%)에 비해 야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p<.01). Gao와 Kim(2018)의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전 야식을 월 1~2회 정도 섭취한 결과가 가장 

높았고, Yan(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중국인 유학생 모두 야식을 월 1~2회 정도 섭취하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국 대학생(62.26%)과 중국 대학생(70.80%) 모두 배가 고

파서 야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스트레스 해소(15.18%), 중국 대학생은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10.62%) 야식을 섭취하는 이유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p<.01). Jun, Choi와 Bae(2015), 

Kim과 Kim(2011)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 대학생은 배가 고파

서 야식을 섭취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저녁 식사 후 취침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배가 고파서 

Korean

(n=267)

Chinese

(n=253)
χ2

Night

eating

Frequency 

Seldom  27(10.15)  58(22.92)  17.92**

1~3 times/month 101(37.97)  96(37.94)

1~3 times/week  90(33.83)  64(25.30)

3~4 times/week  28(10.53)  18( 7.11)

≥ 5 times/week  20( 7.52)  17( 6.72)

Reasons

Hungry 160(62.26) 160(70.80)  18.58**

Socializing with friends  23( 8.95)  24(10.62)

Stress relief  39(15.18)   8( 3.54)

Habitually  17( 6.61)  17( 7.52)

Others  18( 7.00)  17( 7.52)

Time

20~21 o’clock  35(13.62)  75(32.89)  66.65***

21~22 o’clock  64(24.90)  90(39.47)

22~23 o’clock  58(22.57)  38(16.67)

23~24 o’clock  63(24.51)  15( 6.58)

≥24 o’clock  37(14.40)  10( 4.39)

a n(%)
b **p<0.01, ***p<0.001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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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야식 먹는 시간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21~22시가 

각각 24.90%, 39.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23~24시(24.51%), 중국 대학생은 20~21시(32.89%)로 나타났

다(p<.001). Kim과 Kim(2011)의 대학생 야식 섭취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이 야식 먹는 시간은 밤 11시~새벽 1시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Jun 외(2015)의 대학생 거주 형태별 

야식 섭취 연구에서도 밤 11시~새벽 1시에서 야식을 먹는 경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다. 

늦은 시간 야식 섭취는 비만의 주요 요인이며 또한 위염, 식도염, 

소화성 궤양 등 다양한 위장과 관련된 질환을 높이고 당뇨병

과 같은 생활습관형 질병자에서 혈당 조절 이상을 일으키는 합

병증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rse, Ciechanowski, 

Katon, & Hirsch, 2006). 따라서 늦은 시간에 야식을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5.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식습관 평가 및 점수에 따른 

분류

<Table 5>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식습관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식습관 평가의 총 점수를 계산하여 36

점 이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룹, 26점 이상 36점 미만은 

평균적인 식생활 그룹, 그리고 26점 미만은 식생활이 불량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중국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보다 매일 우유 및 유제품

Korean

(n=267)

Chinese

(n=253)
t

Milk & its products, over 1cup dailyc 2.39±1.46 3.12±1.39 5.84***b

Beans or Tofu of Protein foods, 3-4 times dailyc 3.07±1.40 2.76±1.44 2.49*

Vegetables(except Kimchi), every mealc 3.03±1.47 3.16±1.43 1.01

Fruits(or fresh fruit juice), 1ea (1 cup) dailyc 2.23±1.41 2.86±1.42 5.04***

Fried or stir fried foods, 1 time per 2 daysd 2.97±1.35 3.11±1.45 1.14

High fat meat, over 1 time per 3 daysd 3.04±1.32 3.40±1.45 3.00**

One of ice cream, cakes, cookies, or carbonated drinks, 1 time, dailyd 2.84±1.53 3.48±1.54 4.73***

Pickled vegetables, dailyd 4.21±1.19 4.44±1.04 2.28*

3 meals a day, regularlyc 2.05±1.31 3.51±1.54 12.14***

Balanced dietc 3.41±1.44 3.51±1.42 0.81

Total 2.92±0.53 3.34±0.58 8.50***

a Mean±SD
b *p<0.05, **p<0.01, ***p<0.001
c Always: 5 point, moderate: 3 point, seldom: 1 point
d Always: 1 point, moderate: 3 point, seldom: 5 point(reverse coding)

Table 5. Comparison dietary assessme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n=267)

Chinese

(n=253)
χ2

Overall good conditionc  46(17.23) 101(39.92) 49.86***b

Average eating habits 160(59.93) 137(54.15)

Poor condition  61(22.85)  15( 5.93)

a n(%)
b ***p<0.001
c Good: ≥ 36, average: 26 < 36, poor: < 26

Table 6. Comparison distribution of dietary assessment score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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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과, 과일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장아찌와 같은 짠 음식(p<.05), 매일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음료수 중 1가지(p<.001), 그리고 지방이 많은 육류를 

덜 섭취 하였으며(p<.01), 매일 규칙적인 세 끼 식사를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p<.001). 한국 대학생은 중국 대학생 보다 

매일 3~4회 콩이나 두부를 섭취하는 편으로 나타났다(p<.05). 

식생활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한국 대학생(2.92점)보다 중

국 대학생(3.34점)이 높게 나타났다(p<.001). 대학생의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제 실태에 관한 연구(Park, 2019)에서 대학생의 

식생활 전체 평균 점수는 2.95점으로 나타났고, 20⋅30대 성인

의 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인식 및 섭취 실태 연구(Seo, 2020)

에서도 전체 평균 점수가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Kim(2022)

의 청년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식생활 연구에서도 

전체 평균 점수가 2.8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불규

칙한 식사를 하는 편이고, 매일 1컵 우유 섭취를 하지 않은 

편이고, 장아찌 같은 절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습관 그룹은 중국 대학생(39.92%)이 

한국 대학생(17.23%) 보다 높았고, 불량한 그룹은 한국 대학생

(22.85%)이 중국 대학생(5.93%) 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대학생

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식생활 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건강 생활습관, 식행

동, 간식 및 야식 섭취 실태, 식생활 평가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한국은 남학생이 58.80%, 여학생이 41.20%이었고, 중

국은 남학생이 46.64%, 여학생이 53.36%로 나타났다(p<.01). 

한국 대학생은 주로 자택, 중국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거주하

는 비율이 높았다(p<.01). 

건강 생활습관에서 한국 대학생은 중국 대학생보다 수면 

시간이 적었고(p<.001), 취침 시간도 늦었으며(p<.001), 운동

하는 횟수도 낮게 나타났다(p<.001). 또한 카페인 음료 섭취

(p<.001), 음주 빈도(p<.001), 흡연율(p<.001)은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은 중국 대학생보다 

아침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고(p<.001), 결식하는 이유로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습관적인 아침 결식, 중국 대학생은 

식욕이 없어서 결식하는 것으로 보였다(p<.001). 중국 대학생

은 한국 대학생보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

며(p<.001), 외식 빈도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주 1~2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주 3~4회, 중국 대학생은 

월 1~3회 외식을 하는 경항으로 나타났다(p<.05). 

간식 섭취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주 1~3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간식 섭취 이유로 한국 대학생은 배가 

고파서 간식을 섭취하였고 반면에 중국 대학생은 습관적으로 

간식을 섭취하였다(p<.001). 한국 대학생이 즐겨 먹는 간식은 

빵 및 과자류인 반면에 중국 대학생은 과일류로 나타났고(p< 

.001), 한국 대학생은 주로 집에서, 중국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간식을 섭취하였다(p<.001).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야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낮았고(p<.01), 두 나라 대학생 모두 배가 고파서 야식을 섭취

하였으며, 특히 한국 대학생은 스트레스 해소, 중국 대학생은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야식을 섭취하였다(p<.01).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21~22시에 야식을 먹는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은 23~24시, 중국 대학생은 20~21시로 나타났다

(p<.001).

식생활 평가에서 한국 대학생은 콩과 두부와 같은 단백질

을 하루에 3~4회 섭취하는 경향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아이스크림 및 케이크 섭취(p< 

.001), 지방이 많은 식품섭취, 규칙적인 식사(p<.01), 장아찌류 

섭취(p<0.05)의 항목에서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

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식생활 평가에서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았다(p<.001).

본 연구 결과 한국 대학생은 주로 자택, 중국 대학생은 기숙

사에서 거주하였고, 중국 대학생이 한국 학생에 비해 운동 

횟수는 높고, 음주, 흡연 및 카페인 섭취는 낮은 경향이었다. 

또한 아침 결식률은 낮고, 식사의 규칙성은 높은 경향을 보였

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간식 섭취 횟수는 유사하였으나 

야식 섭취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았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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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식생활 평가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인 식생활이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대학생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대학생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한국 대학생 대상

으로 식생활 관련 영양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 및 간식 섭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향후 한국 

대학생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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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식행동 및 간식 섭취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국 서울에 소재 대학 재학생 267명, 중국 

산동성 소재 대학 재학생 253명 총 52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습관, 식행동, 간식 및 야식 섭취실태, 식생활 평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거주 형태에서 한국 대학생은 자택, 중국 대학생은 기숙사가 가장 높았다. 건강 생활습관은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운동 횟수는 높고, 음주, 흡연 및 카페인 섭취는 낮은 경향이었다. 식행동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아침을 

안 먹는 경향이었고,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가 높았다. 간식 섭취 빈도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주 1~3회 정도였고, 섭취이유로 한국 대학생은 배가 고파서, 중국 대학생은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야식 섭취 빈도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보다 높았고, 배가 고파서 야식을 섭취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식생활 

평가 점수는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대학생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전반적인 식생활을 비교하였

고, 향후 양국 대학생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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